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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중국은 비축유를 늘리고 있으나,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비축 기지의

36%가 비어있음에도 정부는 추가 비축에 난색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 ‘중국은 비축유 확대중이나 우리는 소극적’ 내용 관련

ㅇ 비축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은 비축유를 적극 확보할

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IEA(국제에너지기구) 회원국 중 4위

규모의 비축유를 확보 중

* 中 정부비축규모는 순수입량기준 약 30일분으로, IEA 권고기준(90일)의 1/3에 불과

< 주요국 비축현황 (IEA, ’15년 기준) >

국가명 (순위) 미국 (1) 일본 (2) 독일 (3) 한국 (4)
비축량 2002.1백만B 589.6백만B 283.2백만B 205.9백만B
비축일수 333일(132) 172일(97) 145일(108) 296일(138)

* 정부 비축과 민간비축을 합산한 규모 (괄호안은 정부비축만 고려시 비축일수)

ㅇ 미국·일본 등 주요국도 저유가 요인 외에 정책적 필요성 및 기타

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규모 유지·조정 중

* (미국) 약 6.95억B의 정부 비축유를 보유중이나, 자국 내 셰일 오일 증산

등 환경 변화에 따라 비축규모 감축(판매) 예정 (비축유 매각을 통해 고속도로

등 교통인프라 관련 재정을 확충하는 교통법 개정안 통과, ’15.12)

* (일본) 비축 규모에는 큰 변동 없이 ‘중질유→경질유 중심’의 유종교체 추진중

 ‘비축기지의 36%가 비었다’는 내용 관련

ㅇ 전체 비축시설(133.2백만B)은 정부비축(92.6백만B, 70%)과 국제공동

비축 등 상업적 활용(33.3백만B, 25%)을 통해 95% 활용 중

- 이는 적정한 정부 비축량을 유지하면서, 여유 공간을 해외기업에 대여해
간접비축효과와 함께 비축유 구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함

* 비축시설상업활용수익은비축유구입등정부비축재원으로재투입(석대법시행규칙)
* 국제공동비축 계약 물량은 ‘우선구매권’ 통해 비상시 국내도입 가능

시설 총량 146.0 백만B (전국 9개 비축기지)

가용 공간 133.2 백만B (100%) 12.8백만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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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‘정부의 비축유 신규 확보는 축소 추세’ 내용 관련

ㅇ 현재 정부는 비축목표(’25년까지 1억7백만B)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한

절차(연간 목표량을 평균가격으로 구입)에 따라 비축유 확보 중

* 종전에는 유가에 탄력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저점을 판단해 구입시점
물량을 결정하였으나, 유가의 불확실성 및 저점 포착에 따른 구입 지연에
대한 국회 지적을 수용해 ’09년 이후 現시스템으로 개선 유지 중

ㅇ 다만, 올해의 경우 ’15년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회요인 활용을 위해

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 (’15년: 549억원 → ’16년:900억원)

 ‘유가 흐름을 반영한 탄력대응 필요’ 내용 관련

ㅇ 정부 석유비축은 원유·제품 수급에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 대응

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정책으로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임

- 따라서 단기간 유가 등락에 따른 큰 폭의 조정이나 차익 매매 등

경제적 운용보다는 매년 안정적으로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문상민 서기관(044-203-52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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